
롯데케미칼, Titan 인수로 “자금난”
2년만에 처음 회사채 발행 … 변동금리부사채 4000억원 갚기 위해

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이 2년만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해 주목된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우리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회사채 발행준비

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말레이지아 자회사인 Titan Chemical을 인수하기 위해 발행했던 회사채 1조5000억원 중 일부를 갚

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는 3년물과 5년물, 7년물로 구분해 4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월19일 만기가 돌아

오는 변동금리부사채(FRN) 3억5000만달러를 갚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1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어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절할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탓에 발행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자비용을 늘리면서까지 규모를 확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투자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며 웅진케미칼 인수전에 뛰어들어 입찰적격

자로도 선정됐다. 또 현대오일뱅크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M-X(Mixed-Xylene)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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